
■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비평)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비평)

ㅇ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5년 12월 8일(월)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5년 12월 15일(월) 10:00~18:00

ㅇ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광보, 김일송, 권성택, 노승림, 송현민, 이근수, 이태상, 최원선

 공연예술 창작주체 공연비평 사업은 공연예술 비평 분야 민간예술단체의 중장기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계 비평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최소 5년 이상 비평지를 

발간하였거나 비평 행사 운영실적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전통예술 제외)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평 전문매체 지원과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비평 전문매체는 최대 4천 8백만 원, 비평 학술행사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지원 규모에도 차등을 주었습니다.

 2026년도 공연예술 창작주체 공연비평 사업에는 비평 전문매체 지원에 14개 단체,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에 4개 단체가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5개 

단체, 비수도권에서 3개 단체가 지원하였고, 장르별로는 연극·뮤지컬이 3건, 무용 6건, 

음악 3건. 전통 1건, 그리고 문화일반 5건이 지원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전담심의위원 중 장르별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는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로 진행되었고, 1차 서류 심의 결과 14개 단체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 시 심의위원들은 신청 주체의 사업 수행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인터뷰에서는 단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와 계획 등 서류만으로는 확인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수행역량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는 수년 동안 비평지를 발행해오거나 학술

행사를 운영해온 단체가 다수를 차지해 큰 결격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몇몇 운영진에 의해 구성된 단체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심의는 이러한 단체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의 분명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준에는 대체로 부합하였습니다. 

몇몇 구체성이 부족한 단체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공연비평’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단순한 정보전달보다는 비평지로서의 담론형성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정책적이거나 학술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이 또한 본 사업이 ‘연구지원’ 취지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가 아닌가 또한 주목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수행인력의 전문성 또한 논의의 대상이었는데, 

참여 인력은 대체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필진 

개발에 대한 노력 없이 기성세대 평론가들로만 참여 인력을 구성한 단체가 많았던 

점은 아쉽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공공성과도 연동되는데, ‘신진 인력 발굴 노력’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사업 이상의 계획을 보이지 못한 단체가 많았습니다. 

신진 인력을 발굴해, 참여 인력으로 품으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보인 단체가 많지 않았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사례비 편성 비율(운영인력을 제외하고 참여 인력의 원고료 

및 사례비)이 적정한지 확인했습니다. 높은 경우 총사업비의 66%를 사례비로 책정한 

단체도 보였으며, 반대로 총사업비의 4%를 사례비로 책정한 단체도 보였는데, 사례비 

편성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그만큼 

참여 인력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산과 관련해 또한 중요한 기준은 ‘공정보상에 대한 실행의지’로 ‘원고료 산정 방식이 

적정한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이긴 하나 ‘정당 보상’ 

측면에서 원고료 가이드 평균 지급단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준을 

채우지 못한 단체가 상당수였습니다. 일례로 2025년의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는 

10,183원인데, 이를 평균이 아닌 최저 단가라고 생각해 사례비를 책정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연구지원 사업이 아닌, 비평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독자층 확대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이나 

다양한 플랫폼의 활용, 무엇보다 새로운 독자, 참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비평 담론을 

확산하기 위한 기획이 있는지 또한 기준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심의과정을 통해 심의위원들은 마지막까지 선정단체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총 12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연극·뮤지컬과 무용 분야에서 

각 1개 단체를 다년 지원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학술행사 단체는 신청한 지원금을 

100% 보전받았지만, 비평 전문매체 지원 단체는 대부분 50% 정도 삭감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비평 전문매체 지원 단체 대부분이 4천 8백만 원의 최대 지원액을 

신청한 결과이며, 합리적으로 신청한 단체엔 상대적으로 보전율을 높게 배정했습니다.

 모쪼록 선정단체들은 공연예술 비평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고료 권고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